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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우게 돼서는 안 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이 경고는 냉전의 유산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문제

는, 우리가 지금도 핵을 ‘사용되지 않을 무기’로 가정하는 사이, 북한은 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장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을 가진 군대’

에서 이제는 ‘핵을 쓰는 군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일련의 시험과 훈련 속에 변화가 보인다. 이달 초 북한은 전자

기 공격과 탄소섬유탄을 통한 전력망 무력화, 집속탄을 활용한 초토화 능력을 과

시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드론과 보병·기갑이 결합된 종합타격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장을 열고 교란하며 마비시킨 

뒤 타격하는 핵과 재래식의 통합작전 개념이다. 

 

핵심은 ‘결합’이다. 북한은 저비용 대량타격 수단과 전장 교란 능력, 그리고 방공무

기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다. 전자기 공격과 전력망 교란으로 지휘체계를 마비

시키며, 값싼 자폭 드론과 다연장로켓으로 먼저 방공망을 소모시킨 후 탄도·순항 

미사일의 정밀타격과 최신 전차 등 기갑장비 돌파로 전장을 압도하려고 한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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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북한식으로 재구성해 우리의 방어체계를 정면으

로 겨냥한다. 

 

이 와중에 정부는 최근 일반전초(GOP) 경계병력을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화 경계체계로 보완하겠다지만, 감시와 대응은 기술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감시자산은 ‘보는 것’에서 멈출 뿐이고, 대응은 결국 사람이 한

다. 특히 드론과 소규모 침투, 복합적인 교란이 결합되는 상황에서는 전선의 밀도

와 즉응성이 결정적이다. 병력 감축은 단순히 수치의 감소가 아니라, 전선의 빈틈

을 뜻한다. 

 

더 큰 문제는 인식이다. 우리는 스스로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는 기준도 근거도 불분명한 허구의 랭킹을 인용한 자기 위안이자 북한의 핵 무

장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군사력은 양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 첨단 전투기와 전

차, 미사일의 숫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얼마나 빠르게 결심과 타격

으로 이어지느냐가 본질이다. 북한은 이 ‘결심-타격의 속도’와 ‘비용 대비 효과’에 

집중한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플랫폼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 고가의 전력은 늘어나지만, 

이를 통합하는 전장 관리와 저비용 대응 수단은 부족하다. 저가 자폭 드론에 저비

용 방어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량 공격에 물량으로 맞설 준비도 충분치 않다. 그 

사이 전선은 얇아지고 병력은 비어간다. 이런데도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를 외치고 

막상 군사 혁신을 하지 못하니, 구조적 취약성만 확대될 뿐이다. 이런 때 한미동맹

이라도 굳건해야 하는데, 정부의 미온적인 이란 전쟁 대응은 동맹의 간극만 키울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 평가다. 북한은 이미 전쟁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응당 우리도 혁신해야 한다. 감시와 대응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저

비용 대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교란에도 기능하는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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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군사력과 K방산 자화자찬은 한낱 쇼에 불과할 뿐, 핵전쟁

을 막지 못할 것이다. 

 

 

* 본 글은 4월 10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

니다. 


